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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보도 통계 

1
1월 초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, 
‘코로나 이전의 40%’ 
•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달라진 일상의 회복 수준을 ‘완전히 회복=100점’, ‘전혀 회복하지 못함=0점’을 제

시한 뒤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, 사태 1년째를 맞은 1월 초 일상 회복 수준의 평균값은 절반에 미치지 
못하는 40점으로 나타났다.  

• 동일 문항을 적용한 2020년 5월부터 추이를 보면,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의 회복도는 2차 대유행 시기이
던 9월 및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달 12월에 각각 39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, 이번 1월 초까
지도 최저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.

[그림]  코로나 이전 대비 일상회복 수준(0점 ~100점)** (%)

코로나19 관련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에서 그동안 국민인식을 추적 조사해 왔는데 3차 유행 시
기를 지나고 있는 지난 주(1월초)에 11차 조사를 실시, 이번주 수요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
펴본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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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코로나19 뉴스나 정보에 대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,  
‘불안’ 56%, ‘분노’ 18%
• 코로나19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질문했는데, 그 결과 ‘불안’이 56%로 

가장 높고, 다음으로 ‘분노’(18%), ‘공포’(9%), ‘슬픔’(5%), ‘혐오’(5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

[그림] 코로나19 뉴스나 정보에 대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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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, ‘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조사’, 2021.01.14. (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94명, 온라인조사, 2021.01.08.~10) 
** 100점 : 완전 회복, 0점 전혀 회복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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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, ‘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조사’, 2021.01.14. (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94명, 온라인조사, 2021.01.08.~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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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코로나 이전보다 현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지를 물어본 결과, ‘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
졌다’ 38%, ‘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’ 40%, ‘이전과 변화가 없다’ 23%로 대부분의 국민
이 자발적이든 불가피하게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일상생활의 큰 변화를 겪
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.

[그림] 코로나 이전 대비 혼자 있는 시간 정도 (%)

코로나 이전 대비,  
‘혼자 있는 시간 많아졌다’ 77%

3

• 코로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내 주변(이웃이나 지역)에 대해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
질문한 결과, ‘더 신뢰하게 되었다’ 7%, ‘더 불신하게 되었다’ 35%, ‘변화 없음’ 58%로 사회적 신뢰도가 
코로나로 인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• 반면,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(48%)가 과학에 대해서 ‘더 신뢰하게 되었다’고 응답해, 코로나 1년을 겪
으면서 과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코로나 1년, 그 이전 대비 신뢰도 변화 (%)

국민 3명 중 1명 이상,  
코로나 이전보다 ‘이웃/지역’에 대해 ‘더 불신하게 되었다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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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

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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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, ‘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조사’, 2021.01.14. (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94명, 온라인조사, 2021.01.08.~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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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, ‘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조사’, 2021.01.14. (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94명, 온라인조사, 2021.01.08.~10)

변화 없음
58

더 
 불신하게 
되었다
35

7

내 주변(이웃/지역)

더 신뢰하게 
되었다



14

•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된다면 그 백신이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확신하는지 물어보았는데, ‘확신한다’ 
44%, ‘확신하지 않는다’ 51%로 백신 배분의 공정성에 회의적인 인식이 국민의 절반 가량이나 되었다.  

• 코로나19 접종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 이상(68%)이 ‘어느 정도(최대한) 지켜보다가 맞겠다’고 신중한 
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.

백신,  
‘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을 것’ 51%

5

[그림] 백신에 대한 국민 인식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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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하게 배분될 
것이라 확신한다**

모르겠다

나의 코로나19  
백신 접종 시작

4

어느 정도+ 
최대한  
지켜보다

68

하루라도+ 
가급적 빨리

29

아직 잘 모름

코로나19 백신에 
대한 생각(‘그렇다’)

  백신 개발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 
타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

나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된다 78

82

*자료 출처 :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, ‘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조사’, 2021.01.14. (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94명, 온라인조사, 2021.01.08.~10) 
** ‘매우+약간’, ‘전혀+별로’ 합한 수치임


